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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제결혼한 필리핀 이주 여성의 건강상태와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파
악함으로써 대상자가 한국 사회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적응하기 위한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법을 모색하기 위한 기
초자료로써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D시와 C시 외국인 중 국제결혼을 통하여 한국에 거주하며, 한
국어로 소통이 가능하거나 영문해독이 가능한 필리핀 출신 기혼여성 110명을 대상으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6

월까지 실시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건강상태는 100점 만점에 평균 83.47점, 사회적 지지는 5점 만점에 평균 3.48

점,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5점 만점에 평균 2.37점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는 연령, 거주기
간, 결혼 경로, 한국 친구 유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는 연령, 결혼 경로, 한국 친구 유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연령, 거주기간, 결혼 경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문
화적응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 그룹별로 살펴봤을 때,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그룹일수록 건강상태 점수는 낮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 점수 또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건
강상태와 사회적 지지는 변수간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Purpose: The aim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the health status and social support of international 
married women according to acculturative stress. Methods : Filipino marriage-migrant 110 women participated 
in the study, lived D city and C city from December 2009 to June 2010. Results: The average score of 
health status was 83.47. The average score of social support was 3.48. The average score of acculturative 
stress was 2.37. Health statu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ge, years living in Korea, way of marriage 
and Korean friends. Social support was associated with age, way of marriage and Korean friends. 
Acculturative stress were associated with age, years living in Korea and way of marriage. According to 
acculturative stress level, acculturative stres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health status and social support. 
Conclusion: These results may contribut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health status,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ve stress of international married women. These findings are basis to development of health 
management intervention program for international marrie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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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제화 시대에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 국제 이주자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이후에는 노동력과 관련된 이주자
에 초점을 두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여성에 대해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1]. 

국제결혼 이주 여성은 개인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한
국 사회, 한국 문화와 가족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문화
적응 문제를 경험하고, 구체적 문제로는 경제문제, 언어
소통, 육아문제, 가정폭력, 생활습관, 한국문화, 가치관 
등에 의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1-6]. 문
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은 경우는 정신적, 심리적으로 건강
하며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가지며 높은 자아 존중감을 
경험하지만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에는 긴장, 스
트레스, 우울, 불안 등을 경험하여 심리적 건강뿐만 아니
라 초조함, 식욕상실과 같은 신체적 증상으로도 나타나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건강관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7,8]. 

이주 여성은 한국 여성에 비해 낮은 결혼 연령, 의료정
보 부족과 대처능력 부족, 가족의 이해부족 등으로 적절
한 건강교육이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 않은 실
정이며[2,9]. An[2]연구에서는 결혼 이민자의 건강상태와 
건강행위에 대한 조사결과, 실제 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
자는 4%만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취약한 이주 여성의 
의료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국내연구는 기본적 생활 
실태조사 및 현황파악, 사회문제 또는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연구 초점을 두고 있다. 이주 여성의 효과적인 건강
관리법과 그에 따른 의료복지 정책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서는 먼저 건강과 관련된 양적·질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이주 여성의 건
강상태를 파악하여 건강상태에 따른 관리법을 제공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변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사회적 지지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을 과제로 부여받은 
대상자에 있어서 자아 존중감, 우울, 스트레스 등 심리적 
적응과 환경 및 대인관계 적응을 의미하는 사회문화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
키는 변수로[3-6,10,11]한국생활 적응을 돕는 유용한 변
수이다[4,12].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
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있었으며
[3-6,10,11], 선행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지지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의 관

련성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
결혼 한 필리핀 이주 여성의 건강상태와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파악하고 그 관련성을 확인하여 이
주 여성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
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제결혼한 필리핀 이주 여성의 건강상태와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조사하여 그 관련성
을 확인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
스,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따른 건강상태와 
사회적 지지 정도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정도, 
건강상태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국제결혼한 필리핀 이주 여성의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
한 자가-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지역사회 보건소 및 복지관의 협
조를 구하여 D시와 C시에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며, 한
국어로 소통이 가능하거나 영문해독이 가능한 필리핀 출
신 기혼 여성 120명을 임의선정 하였다. 선정된 대상자는 
대상자 개별적으로 연구보조원 2명이 직접 방문하여 면
담을 통하여 2009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자료를 수
집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표본수는 G-Power 3.0[13]을 이
용하여 유의수준 α은 0.05, power은 0.95, effect size은 
0.5로 설정하여 산출하였을 때 66명이었으므로 본 연구
의 대상자는 연구에 적합한 표본크기이다.  

연구 자료 수집을 위해 설문지에 연구 참여 동의서를 
첨부하여 대상자가 직접 연구 참여 의사를 나타냈으며, 
연구 참여에 있어서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철
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사
전에 알려주었다. 연구 자료는 본 연구자가 연구 목적으
로만 사용할 것과 연구 참여자에게 익명과 비밀보장을 
지킨다는 내용을 설명하여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설
문지는 한국어와 영어로 적성된 설문지를 동시에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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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설문지 응답 시간은 평균 50~60분 정도였다. 총 
배부된 설문지는 120부였으며, 응답에 누락이 있는 10부
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10부를 자료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는 차별경험 4문항, 언어갈등 
3문항, 법적 지위 6문항으로 총 13문항으로 Park[14]이 
사용한 설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ikert 5점 척
도로 응답하였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Park[14]의 연구
에서 도구의 신뢰계수 Cronbach's α= .8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계수 Cronbach's α= .864로 나타났다. 

2.3.2 건강상태

건강상태 측정도구는 Short Form-36(SF-36)을 사용하
였다. 9영역 36문항으로 9영역은 신체적 기능, 신체적 건
강문제로 인한 역할 제한, 신체적 통증, 사회적 기능, 정
신적 건강, 정서적 문제로 인한 역할 제한, 활력, 전반적 
건강지각과 건강변화로 건강상태이며, 신체적․정서적 상
태를 비롯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면을 반영
한다. SF-36 문항의 응답은 Likert 척도로 1점에서 5점까
지 나타냈다. 본 연구는 9영역 중 건강변화에 해당되는 1
문항은 점수화 과정에서 제외하고 8영역의 점수를 100점
으로 변환시켜 점수로 반영하였다. 따라서 SF-36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SF-36 도구 
개발 당시 신뢰계수 Cronbach's α= .65~.94이었고, 본 연
구의 8개 영역의 평균 신뢰계수 Cronbach's α= .859로 
나타났다.

2.3.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Park[1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정서적 지지 6
문항, 정보적 지지 5문항, 물질적 지지 4문항, 평가적 지
지 3문항으로 총 18문항으로 1점에서 5점으로 구성하였
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연구 도구의 신뢰계수 Cronbach's α= .950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 건강상태와 사회적 지지 정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
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으며,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
스 정도에 따른 건강상태와 사회적 지지는 t-test와 

ANOVA로 하여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분석하였다. 문
화적응 스트레스,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와의 관련성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0~24세의 범
위가 64.5% (71명)였으며, 25~29세 범위가 30.0% (33명)
였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대상자가 전체 대상자의 
76.4% (84명)였고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23.6% (26
명)로 나타났다. 한국에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 대상자의 
73.6% (81명)이 ‘1년에서 3년 미만’이라고 응답하였고, 
‘3년에서 5년 미만’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19.1% (21명)로 
나타났다. 결혼 경로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37.3% (41명)
가 ‘결혼중개업소를 통하여’ 결혼하였으며, 33.6% (37명)
는 ‘개인적 소개를 통하여’ 라고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65.5% (72명)가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다’고 응
답하였고, 본국에 있는 가족과 전화통화는 전체 대상자 
중 44.5%가 ‘월 1~3회로 통화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한
국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전체 42.7% (47명)이
고, ‘한국 친구가 없다’고 대답한 대상자는 57.3% (63명)
로 나타났다. 

3.2 대상자의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

응 스트레스 정도

대상자의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는 표 2와 같다. 대상자의 8영역 건강상태는 100점 
만점에 평균 83.47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점수로 나
타난 항목은 신체적 기능(PF)으로 95.19점이였으며,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난 항목은 활력(VT)으로 73.25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48점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지지 3.85점, 정보적 지지 
3.78점, 평가적 지지 3.63점, 물질적 지지 3.58점으로 나
타났다.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2.37점으로 나타났으며, 언어 갈등 2.86점, 차별 경
험 2.66점, 법적 지위 1.92점으로 나타났다.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정도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정도와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는 연령(p=.019),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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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N(%)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
Mean± 

SD
t or F(p) Sheffe(p)

Mean± 

SD
t or F(p) Sheffe(p)

Mean± 

SD
t or F(p) Sheffe(p)

연령(세)
20-24

a
71(64.5) 82.97±9.98

4.088(.019) b〉c(.025)

3.58±0.71

4.784(.010)
b〉c(.048)

a〉c(.011)

2.22±0.77

5.011(.008) a〈c(.040)25-29
b

33(30.0) 86.14±8.59 3.43±0.85 2.55±0.57

30-34c  6( 5.5) 74.71±1.89 2.58±0.99 3.00±0.56

종교
있다 84(76.4) 82.59±10.54

1.732(.086)
3.43±0.74

1.217(.226)
2.32±0.81

1.285(.202)없다 26(23.6) 86.29±4.79 3.65±0.96 2.53±0.35

한국 
거주기간

(년)

1～〈3a 81(73.6) 85.63±9.06

15.959(.000)
a〉b(.000)

b〈c(.003)

3.54±0.69

0.866(.424)

2.24±0.73

5.006(.008) a〈b(.031)3～〈5
b

21(19.1) 74.04±2.56 3.34±1.08 2.70±0.69

≥ 5
c

 8( 7.3) 86.33±12.25 3.26±1.02 2.77±0.49

결혼 경로

친구, 선배, 후배a 16(14.5) 90.80±4.48

4.194(.008)
a〉b(.014)

a〉c(.020)

3.26±0.37

6.371(.001)
b〉c(.002)

c〈d(.047)

1.33±0.12

23.681(.000)

a〈b,c,d

(.000)

c〈d(.018)

결혼중개업체b 41(37.3) 81.77±9.61 3.79±1.06 2.56±0.57

개인적 만남c 37(33.6) 81.96±10.02 3.12±0.46 2.37±0.77

가족, 친척d 16(14.5) 83.98±9.60 3.76±0.53 2.92±0.16

부부싸움 있다 72(65.5) 82.72±9.66
1.129(.261)

3.44±0.77
0.862(.391)

2.32±0.71
0.975(.332)

없다 38(34.5) 84.89±9.47 3.57±0.85 2.46±0.78

모국 
가족과 
전화통화

(/월)

1∼〈3 times 49(44.5) 83.54±9.94

0.054(.948)

3.41±0.82

1.426(.245)

2.42±0.76

0.367(.693)3∼〈5 times 41(37.3) 83.13±8.85 3.44±0.82 2.35±0.73

≥ 5 times 20(18.2) 83.98±10.72 3.75±0.66 2.26±0.69

한국 친구 있다 47(42.7) 86.80±10.10
3.276(.001)

4.13±0.58
10.275(.000)

2.27±0.59
1.226(.223)없다 63(57.3) 80.99±8.49 3.00±0.56 2.44±0.82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      
[Table 1] Difference of Health status,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ve stress according to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N=110)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
항목 Mean±SD 항목 Mean±SD 항목 Mean±SD

신체적 기능(PF) 95.19±4.77 정서적 지지 3.85±0.73 차별적 경험 2.66±0.99

사회적 기능(SF) 84.71±14.97 정보적 지지 3.78±0.81 언어적 갈등 2.86±0.92

신체적 문제로 인한 역할 제한(RP) 91.65±16.65 물질적 지지 3.58±0.72 법적 지위 1.92±0.67

감정적 문제로 인한 역할 제한(RE) 92.58±10.48 평가적 지지 3.63±0.65

정신적 건강(MH) 76.97±13.78

활력(VT) 73.25±16.11

신체적 통증(BP) 87.22±14.90

일반적 건강(GH) 82.61±12.82

전체 평균 83.47±9.61 전체 평균 3.48±0.80 전체 평균 2.37±0.73

[표 2]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 항목별 점수    
[Table 2] Degree of Health status,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ve stress scores                         (N=73)

(p=.000), 결혼 경로(p=.008), 한국 친구 유무(p=.001)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회적 지지는 연령(p=.010), 결혼 
경로(p=.001), 한국 친구 유무(p=.00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연령(p=.008), 거주기간
(p=.008), 결혼 경로(p=.00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4 사회적 지지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정도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점수를 3 구간으로 구분
하여 사회적 지지 정도를 살펴보았다[표 3]. 대상자의 문
화적응 스트레스 점수를 13〜26점은 Ⅰ그룹으로, 27〜39
점은 Ⅱ그룹으로, 40〜65점은 Ⅲ그룹으로 구분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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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n(%) Mean±SD F(p) Mean±SD F(p)

문화적응 스트레스

5.688(.004) 4.312(.016)
Ⅰgroup 35(31.8%) 87.01± 9.27 3.66±0.59

Ⅱgroup 44(40.0%) 83.56± 8.43 3.70±0.84

Ⅲgroup 31(28.2%) 79.34±10.19 3.65±0.85

[표 3]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따른 건강상태와 사회적 지지
[Table 3] Difference of Health status,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ve stress                   (N=73)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
건강상태 1

사회적 지지 .263** 1

문화적응 스트레스 -.414** -252** 1

[표 4]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간의 관계
[Table 4] Correlation of Health status,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ve stress

Ⅰ그룹의 사회적 지지 평균 점수는 3.66점, Ⅱ그룹은 3.58
점, Ⅲ그룹은 3.14점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가 낮은 그
룹일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4.312, p=.016). 

3.5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건강상태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따른 건강상태는 다음과 같다[표 
3].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점수를 13〜26점은 Ⅰ그
룹으로, 27〜39점은 Ⅱ그룹으로, 40〜65점은 Ⅲ그룹으로 
구분하였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 Ⅰ그룹의 건강상태 평
균 점수는 87.01점, Ⅱ그룹 83.56점, Ⅲ그룹 79.34점으로 
나타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그룹일수록 건강상태 
점수는 낮게 나타났다(F=5.688, p=.004). 

3.6 문화적응 스트레스, 건강상태, 사회적 지

지 간의 관계

국제결혼한 필리핀 이주 여성의 건강상태와 사회적 지
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변
수간의 상관관계에서는 건강상태와 사회적 지지(r=.263, 
p〈.001), 건강상태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r=-.414, p
〈.001),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r=-.252, p
〈.001)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건강상태와 사회적 지지
는 양의 상관관계,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건강상태는 음의 
상관관계,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음의 상관
관계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국제결혼한 필리핀 이주 여성의 건강상태와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파악하고 이들의 관
련성을 파악함으로써 대상자들이 한국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하고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를 위한 중재 개발을 위해 
시도되었다.

이주 여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정부와 지
역 단체를 통하여 지원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57.3%의 
대상자가 한국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연구결과는 실제로 
이주 여성이 실제로 이웃과의 교류 및 상호작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
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주 여성만으로 구성
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교육 정보를 공유하고 
개인적 친밀감 형성을 위해 한국 여성과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모색되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건강상태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An[2] 연구에서 여성결혼 이민자들이 인지
한 건강상태에서 ‘좋다’로 응답한 여성이 전체 60%차지
하고 있는 것과, Yoo 등[9]의  연구에서 ‘좋다’로 응답한 
여성이 전체 62.3%로 나타난 결과와 본 연구결과와 유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건강상태가 양
호하게 나타난 것은 대상자가 집에서 생활하는 주부라는 
점과 대상자의 연령이 낮은 점에서 나타난 결과로 생각
된다. 현재 건강상태가 양호한 이주 여성의 건강을 유지 
및 증진 시킬 수 있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제공 필요하
겠다. 또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스스로 건강한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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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인식하고 있으나[2], 이주 여성이 자신의 건강을 돌
볼 수 있는 여건이 취약한 것 또한 사실이며, 경제적 문
제로 의료보장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16]. 그러므로 
이주 여성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단기간 제공되는 
프로그램보다는 장기간 이주 여성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이 필요하겠
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활력과 정신적 건강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 대만으로 이주한 여성의 25.5%가 EPDS 13
점 이상 우울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17], 네덜
란드에 거주하는 이주자의 활력과 

정신 건강이 다른 정신건강 영역에 비하여 낮은 점수
로 나타나 결과[18]와 유사하였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 
여성의 우울과 같은 정신적 건강상태는 교육정도, 거주기
간, 경제상태, 언어, 우울, 가정폭력, 문화적응 스트레스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3,19].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
여 이주 여성이 타 문화에 적응하면서 발생하는 스트레
스로 인하여 대상자의 활력이 저하되고 우울과 같은 정
신 질환을 발생시켜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주 여성은 높은 우울과 낮
은 정신적 건강상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기관이용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의료 기관 접근성의 어려
움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대상자가 
우울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와 질환을 치료하고 예방하
기 위해서는 의료 보장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고 정신 건
강을 포함한 건강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인식을 향상시
키는 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가 필요하겠다. 

국제결혼한 이주 여성의 사회적 지지를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Kim[4]연구의 경우 5점 만점에 3.01점, 
Kang[20]의 연구에서는 3.77점, Hong[6]연구의 경우 7점 
만점에 3.55점으로 나타나 비교적 보통 이상의 사회적 지
지를 제공받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본 연구 결과와 유사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 여성이 한국어 교실, 육아교
실, 요리 교실 등 민간 또는 지방자체 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여성들이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가 사회적 지지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회적 
지지 항목에서는 정서적 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물
질적 지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평가 문항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몸이 아픈 경우와 같이 정서적 지지 이외의 실질적인 도
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는 대상자가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설명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한 다음에 가
족과 이웃과의 관계형성을 촉진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또한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방식이 국
제결혼 이주 여성에게 익숙하지 않고, 관심이 부담으로 
느껴져 오히려 이웃과의 접근이 부정적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때의 접근 방법은 
대상자의 문화적, 개인적 성향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의 대상자가 인식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정
도가 심각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Yang 등[1]의 연구 5점 척도에서 2.35점, Kim[4]연구 
2.57점, Hong[6]연구 2.58점, Noh[5]연구 2.67점으로 나
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Kim[4]은 결혼생활의 일반적 적응은 다른 생활 속의 변
수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과 연구 대상자의 대부
분이 한국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베트남, 필리핀, 중국 
출신으로 한국에서의 경제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사회 문
화적 수준의 향상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 여성에게 나타난 보통 수준의 문화적응 스
트레스를 방치하거나 무시하기 보다는 대상자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스트레스 관리법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와 사
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봤을 때, 건
강상태는 연령이 낮을수록, 거주기간에 따라, 결혼 경로
에 따라, 한국 친구가 있는 경우에 건강상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
령이 낮을수록 비만정도가 낮고 정상정도가 많으며, 연령
이 높을수록 과체중 정도가 높다고 나타난 Kim[21]연구
와 연령이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한 Kim[10]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한국 거주기간이 길수록 건강상태 점수가 낮은 결과는 
거주기간이 길수록 대상자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와 
인지도가 낮아지고 정착 후에 발생되는 경제적, 자녀 교
육 및 양육에서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아 
받아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된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연
령이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결혼 경로에 따라 문
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본 연구 결과로 나타나, 
Ban[11], Noh[5]와 Lee[22]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문
화적응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Hong[6]과 
Goh[3]연구에서는 한국체류기간 또는 결혼기간이 길면 
길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
구결과와 유사하였다. Lee[19]연구에서 한국 체류기간이 
5년 이하일 경우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증가하나, 5년 
이상 거주 기간을 가진 대상자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적응 초기 
단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가장 높으며 체류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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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수록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 그룹별로 살
펴봤을 때,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그룹일수록 건강상
태 점수는 낮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 점수 역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혼기간과 문화적응 스트
레스의 차이가 있다고 나타낸 Hong[6]연구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유의한 차이를 설명한 변수로 거주기간, 출신
국가로 설명한 Lee[1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Noh[5]연구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유형과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와 상관관계가 있
다고 설명하였으며, 의미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지지가 
많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아진다고 설명하고 있
다. Kim[4]연구에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사회적 지지는 낮게 인식되고, 사회적응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Kim[10]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
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중에서도 정보적 지지 및 물질
적 지지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나타내고 있다. 또
한 Kweon과 Park[23]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부족할
수록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신건강이 취약하다고 설명
하고 있고, Tran, Sung와 Huynh-Hohnbaum[24]연구에서 
이주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신체적 건강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남한이주 
북한 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건강상태에 대해 
연구한 Lee[12]연구에서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과 
건강하다고 응답한 집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제결혼한 필리핀 이주 여성은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목적으로 결혼 알선업체 또는 친척․지인을 통하여 한국에
서 결혼생활을 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주한 
여성은 언어적 어려움과 문화적 충돌에서 발생하는 신체
적․정신적 문제를 숨기거나 소흘하게 인식하면서 생활하
고 있다. 한국 생활을 할수록 언어적 문제는 어느 정도 
극복되지만 경제적 문제와 가족 관계의 어려움과 자녀 
양육과 교육의 문제가 나타남으로써 자신의 건강 문제를 
인식하는데 소홀하거나 외면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발
생되는 문제는 이주여성 개인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가정과 사회문제로 확대되어지기 때문에 개개인의 문제
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과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주 여성의 건강을 
위 관리 프로그램 및 기반 구축과 그에 따른 사회적․경제
적 지원이 필요하며,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적용될 때에는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을 함께 참여가 필요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제결혼한 필리핀 이

주 여성의 건강상태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는 변수간의 관련성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필
리핀 이주 여성의 건강상태에 대한 다양한 측정도구를 
활용한 연구와 대상자의 건강을 위한 관리 및 교육 프로
그램의 필요성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제결혼한 
필리핀 이주 여성의 건강상태 에 대한 연구가 극히 드문 
현 시점에서 실제 계측을 통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전
반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했다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  

5. 결론

본 연구는 국제결혼한 필리핀 이주 여성의 건강상태와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파악함으
로써 대상자가 한국 사회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적응하기 
위한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법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
로써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D시와 C시 
외국인 중 국제결혼을 통하여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하거나 영문해독이 가능한 필리핀 출신 기혼
여성 110명을 대상으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
지 실시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건강상태는 100점 만점
에 평균 83.47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난 
항목은 신체적 기능(PF)으로 95.19점이였으며,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난 항목은 활력(VT)으로 73.25점이었다. 사
회적 지지는 5점 만점에 평균 3.48점으로 나타났으며, 항
목별로 정서적 지지 3.85점, 정보적 지지 3.78점, 평가적 
지지 3.63점, 물질적 지지 3.58점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의 항목별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2.37점이었으며, 항목
별 점수로는 언어갈등 2.86점, 차별경험 2.66점, 법적 지
위 1.92점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
와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봤을 
때, 건강상태는 연령, 거주기간, 결혼 경로, 한국 친구 유
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는 연령, 결혼 
경로, 한국 친구 유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문화
적응 스트레스는 연령, 거주기간, 결혼 경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 
그룹별로 살펴봤을 때,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그룹일
수록 건강상태 점수는 낮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 점
수 또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대상
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건강상태와 사회적 지지는 변
수간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한 필리핀 이주 여성의 건강상태와 사회적 지
지를 향상시키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서는 차별화된 관리법과 출신국가별로 모임 또는 집단 
등의 정보망을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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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건강 내용의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개발된 관리 프로그램에 이주 여
성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주 
여성 가족 전체가 참여함으로써 이주 여성과 가족구성원
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좀 더 안정된 한국
생활과 가족과의 적응을 도울 수 있어야 하겠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이주 여성의 일부 영역만이 아니라 신
체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의 요인들을 포함한 포괄적인 
시각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대
상자의 건강문제와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를 검
증하는 연구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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